
동서간호학연구지제29권제1호2023년5월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3; 29(1): 6-14
https://doi.org/10.14370/jewnr.2023.29.1.6

[Original Article]

ISSN: 1226-4938
eISSN: 2671-8448

www.ewnri.or.kr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이은정1 ⋅안혜경2 ⋅성미혜3

1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 2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대학원생, 3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연구소, 교수

1)

Impact of Posttraumatic Growth, Aging Anxiety and Spirituality on Successful Aging in 
Late Middle-aged Women
Lee, Eun Jung1⋅Ahn, Hye Kyong2⋅Sung, Mi Hae3

1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2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Inje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3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Busa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s of posttraumatic growth, aging anxiety, and spirituality on successful aging in 
late middle-aged women. Methods: Participants were 128 late middle-aged wome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Results showed that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were spirituality and monthly income. This regression model explained 21.4% of the variance in successful
aging. Conclusion: These results provided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n intervention strategy to increase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of middle-aged wome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i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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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인

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주기 중 중년기가 길어지며 

이 시기에 대한 이해와 발달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중년기는 중년전기와 중년후기로 나눌 수 있

는데 중년전기는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왕성히 

수행하는 반면, 중년후기는 사회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며 건강

이 급격히 쇠퇴하고 노년기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으로 상실

의 시기임과 동시에 성공적 노화를 위한 기회의 시기가 되므로 

어떻게 잘 늙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2].

성공적인 노화는 정신적인 애착과 함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경험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인 생리학적 및 기능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우호적인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다[3]. 가

장 대표적인 Rowe와 Kahn[4]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성공적 노

화의 구성요소는 3가지로 질병과 장애의 위험을 줄이고, 신체

적⋅정신적 기능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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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성공적인 노화란 전 생애 발달 관점으로 노년기에만 일어

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 주기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역동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성공적인 노화는 예

비 노년층인 중년후기에 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

가 있다[5]. 그러므로 노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며 어떻게 준

비하느냐가 실제로 지금의 중년후기 세대들이 앞으로 미래에 노

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가와 관

련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계획과 준비가 다가올 노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6]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년후기 여성이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외상 후 성

장은 자신에게 처해진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

물로 얻어지는 결과로, 이는 단순히 외상 전 상태가 아닌 삶에 

대한 지각,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주관적이면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7]. 중년후기는 

노화에 따른 외모의 변화, 우울과 외로움과 같은 갱년기 증상, 폐

경 등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문제의 가족 간의 갈등, 자

녀 문제, 배우자나 자신의 은퇴, 부모님의 죽음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중압감과 위기가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

며[8], 이로 인한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중년기의 위기감

은 피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어, 내적 자아 성찰을 통해 인간의 핵심적인 삶의 과제인 긍정

적 자아실현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9].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와 외상 후 성장과

의 관련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한편 노화불안은 개인의 개별적인 노화과정과 관련된 두려움

과 과정이 아닌 상태로의 늙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늙어간다

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10]. 중년여성은 늙었다는 스스로

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젊게 지각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식과 늙는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다[11].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낮게 나타났고

[12],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이 낮을수록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

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중년후기 여성의 성

공적 노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화불안을 포함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전인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 영성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을 의미하기보다, 현재의 객관적

인 상황을 초월한 새로운 차원으로 삶을 볼 수 있는 능력 즉, 자

신과 환경을 넘어선 현실을 뛰어넘는 가장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을 말한다[13]. Crowther 등[14]의 연구에서는 Rowe와 

Kahn[4]의 성공적 노화 모델 3가지 요소 중 중요한 요소가 결여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긍정적 영성의 추가를 주장하였다. 노

인 대상 연구에서 긍정적 영성은 종교활동, 단체활동 등을 통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

도록 지지해 준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

적 감정과 불편감으로부터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등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반드시 필

요한 중요 요소라고 하였다[14,15]. 그러나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

으로 성공적 노화와 영성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년후기 여성들의 성공적 노화가 미래 노년기의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6], 중

년후기 단계에서부터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행복한 삶을 계

획하여 다가올 노년기를 좀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간호학적 접

근이 필요하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공적 노화의 정도와 이들 변

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

적 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

에 도움을 주기 위한 중재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

공적 노화의 정도 및 이들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성공

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공적 노화의 정

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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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

공적 노화의 정도 및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 소재의 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

으로 50-64세 사이의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

인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질문을 이

해하고 응답이 가능한 자, 둘째,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는 자, 셋

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작성

한 자이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산출했을 때, 유의수준 ⍺는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15 

(medium), 예측변수 11개(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질병 유무, 건강 상태,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123명이었으나 탈락

률 20%를 고려하여 140부를 배부하였다. 이중 128부가 회수(회수

율 91.4%)되어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도구는 사용 이전 도구 개발자와 한국

어 번안자의 허락을 받았다.

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은 Tedeschi와 Calhoun[7]의 외상 후 성장 도구를 

Song 등이 번안 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재구성하여 타당도를 검

정한 외상 후 성장 척도(K-PTGI)[18]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2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

정적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

도로 ‘매우 많이 경험’에 5점, ‘많이 경험’에 4점, ‘보통 경험’에 3점, 

‘조금 경험’에 2점, ‘매우 적게 경험’에 1점, ‘경험하지 못함’에 0점

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90이

었고, Song 등[20]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9였다.

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노화불안 측정 도구

[19]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 신체적 기능 약화 

4문항, 외모 변화에 대한 걱정 4문항, 사회적 무가치감 8문항, 노

년기에 대한 기대 3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아

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긍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2였다.

3) 영성

영성은 Lee 등[20]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영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초월성 5문항, 삶의 의미

와 목적 5문항, 자비심 5문항, 내적 자원 5문항, 자각 5문항, 연결

성 5문항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 구성요소가 긍정적으로 증가하여 영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이루어졌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5였다.

4)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공적 노화 도구

[21]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38문항으로 신체적 노화 적응 

14문항, 심리적 노화 적응 11문항, 사회적 노화 적응 9문항, 경제

적 변화적응 4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4점, ‘자주 그렇다’에 3점, ‘가끔 

그렇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이루어졌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91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절차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인제대

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NJE 2019-09-005-001)을 받은 후 2019

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방

법은 B 광역시 소재의 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참여의 자율성, 개인정보 비밀 유지

를 설명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한 후 즉시 회수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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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성공적 노화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성공적 노화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과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 연령은 58.0세로 60~64세가 

43.8%(56명)로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이 90.6%(116명)로 대부

분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68.8%(88명)로 많았으며, 교육 수

준은 고졸이 56.3%(72명)이었고, 직업은 85.9%(110명)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월수입은 평균 355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가 54.7%(70

명)로 많았고 질병은 37.5%(48명)가 있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43.0%(55명)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차이를 보이는 특

성은 교육 수준(F=3.15, p=.028), 월수입(F=5.50, p=.005)이었다. 이를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에서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중학교 졸업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수입은 300만 원 이하보다 601만 원 이상인 경우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성공적 노화 정도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은 5점 만점에 평균 3.20±0.74점이었고, 

노화불안은 5점 만점에 평균 3.06±0.62점으로 나타났다. 영성은 5

점 만점에 평균 3.44±0.51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4

점 만점에 평균 2.45±0.44점이었다(Table 2). 

Variable Categories(Mean±SD) n (%) Mean±SD t/F p (Scheffé)

Age (year) 50∼54a (58.04±4.35) 30 (23.4) 2.43±0.38 0.07 .931

55∼59b 42 (32.8) 2.46±0.50

60∼64c 56 (43.8) 2.46±0.42

Marital status Married 116 (90.6) 2.45±0.43 -0.38 .706

Others (bereavement, divorce, etc.) 12 (9.4) 2.50±0.55

Religion Yes 88 (68.8) 2.50±0.44 1.83 .070

No 40 (31.2) 2.35±0.42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a 6 (4.7) 2.40±0.32 3.15 .028 (b<c)

Middle schoolb 28 (21.9) 2.24±0.46

High schoolc 72 (56.3) 2.51±0.41

University or higherd 22 (17.1) 2.56±0.45

Occupation Yes 110 (85.9) 2.45±0.45 0.02 .983

No 18 (14.1) 2.45±0.39

Monthly income
(KRW)

≤3 milliona (355.10±194.42) 70 (54.7) 2.35±0.39 5.50 .005 (a<c)

3.01million∼6 millionb 46 (35.9) 2.52±0.42

≥6.01millionc 12 (9.4) 2.75±0.57

Disease Yes 48 (37.5) 2.39±0.38 -1.21 .227

No 80 (62.5) 2.49±0.47

Health status Healthya 55 (43.0) 2.53±0.48 2.31 .104

Averageb 57 (44.5) 2.43±0.37

Unhealthyc 16 (12.5) 2.27±0.49

SD=Standard Deviation
KRW: Korean won (1 million KRW is approximately 900 US dollars).

Table 1. Differences in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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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및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외상 후 성장(r=.31, p<.001), 영성(r=.4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외상 후 성장이 높을수록, 

영성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영성은 

외상 후 성장(r=.67,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노화불

안(r=-.37,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노화불안은 외

상 후 성장(r=-.19, p=.037)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5.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일반적 특성 중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낸 교육 수준(초등학교 졸업 기준), 월수입(300만 원 기준)을 포함하

여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을 단계별로 투입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은 1.680으로 자기 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 한계(tolerance)는 

.17~.85로 .10 이상의 값이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 

tion factor)를 구한 결과 1.19~5.86으로 10 미만의 값으로 나타나 

Variable
Posttraumatic growth Aging anxiety Spirituality Successful aging

r (p)

Posttraumatic growth 1

Aging anxiety -.19 (.037) 1

Spirituality .67 (<.001) -.37 (<.001) 1

Successful aging .31 (<.001) -.09 (.340) .42(<.001)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osttraumatic Growth, Aging Anxiety, Spirituality, and Successful Aging of Late Middle-Aged Women (N=128)

Variable Mean±SD Minimum Maximum Range

Posttraumatic growth 3.20±0.74 1.31 5.00 0∼5

Aging anxiety 3.06±0.62 1.32 4.68 1∼5

Spirituality 3.44±0.51 1.90 4.93 1∼5

Successful aging 2.45±0.44 1.34 3.87 1∼4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gree of Posttraumatic Growth, Aging Anxiety, Spirituality, and Successful Aging of Late Middle-aged Women (N=128)

Variable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2.32 13.40 (<.001) .94 2.35 (.20)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0.10 -.10 -.53 (.594) -0.09 -.09 -.51 (.613)

High school 0.12 .14 .66 (.512) 0.06 .07 .37 (.710)

University or higher 0.11 .09 .54 (.588) 0.01 .01 .07 (.944)

Monthly income† 
(KRW)

3.01million∼6 million 0.11 .12 1.25 (.213) 0.05 .05 .59 (.556)

≥6.01million 0.34 .23 2.51 (.014) 0.37 .25 2.91 (.004)

Posttraumatic growth -.001 -.01 -.12 (.904)

Aging anxiety 0.06 .09 1.06 (.291)

Spirituality 0.37 .43 3.67 (<.001)

R2 change, F (p) R2=.119, F=3.26 (.008) R2=.263, F=5.31 (<.001)

Adjusted R² .083 .214

† Dummy Variable: Reference = Elementary school, Reference = ≤3 million
Durbin-Watson: 1.680, Tolerance: .17∼.85,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19∼5.86
KRW: Korean won (1 million KRW is approximately 900 US dollars),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probability valu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N=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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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제1 회귀 모형(F=3.26, p=.008)의 설명력은 8.3%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는 월수입 601만 원 이상(β=.23, p=.014)으로 나타났

다. 제2 회귀 모형(F=5.31, p<.001)의 설명력은 21.4%로 13.1%가 증

가하였으며, 중학교 졸업(β=-.09, p=.613), 고등학교 졸업(β=.07, p= 

.710), 대학교 졸업 이상(β=.01, p=.944), 월수입 301-600만 원(β=.05, 

p=.556), 월수입 601만 원 이상(β=.25, p=.004), 외상 후 성장(β=-.01, 

p=.904), 노화불안(β=.09, p=.291), 영성(β=.43, p<.001)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는 영성, 월수입 601만 원 이상의 순이었다. 즉 영

성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601만 원 이상일수록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

공적 노화 정도 및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공적 노

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교육 수준과 월수입이 성공적 노화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

사(KLoSA)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연구[22]와 중년여성의 월수입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노화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난 연구[17] 결과 등에서 대상자의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입이 이들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73.4%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수준과 85.9%가 

직업이 있으며, 약 87.5%가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서 양호하다고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직업이 있

는 경우, 월수입이 많은 경우 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연구

[17] 결과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중년후기 여성은 직업을 통해 

월수입이 창출되는 것을 신체적인 기능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양호한 건강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로의 이행요인이라고 사료 된다. 따라서 중년

후기 여성의 은퇴 이전부터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주

관적인 경제 상태를 높이고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

는 요건과 대상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전문화된 다양한 일자리

를 통해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의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

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0-65세 미만의 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23]에서 평균 점수 2.8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58.0세로 선행연구의 평균 연령 45.7세와 비교하여 볼 때 대상자

의 연령이 보다 높아 좀 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험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지각 정도가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 결

과[24]가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의 성공

적 노화 전략에 있어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경험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

록 상담적 접근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가운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추후 대상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노화불안의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06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년 전⋅후기로 구분하여 노화불안

을 다룬 연구[6]에서 만50-59세의 중년후기 대상자가 평균 점수 

3.0점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하며, 만40-49세의 중년전기 대상자

보다 중년후기 대상자의 노화불안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전기의 경우 신체적 노화

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죽음 등을 일부 경험하거

나 친구들을 통해 대리경험을 시작함으로써 허무함과 상실감이 

증가하는 반면, 중년후기의 경우 이미 노화와 자녀의 독립 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6]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

겨진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의 62.5%가 질병이 없으며, 약 

87.5%가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와 관련이 있다

고 볼 수 있는데,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노화불

안 정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25]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년

후기 여성이 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나 복지관을 통해 노화불안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교육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노

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영성의 정도는 총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0-64세 사이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 3.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68.8%가 종교가 있고, 약 

87.5%가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한 상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영성은 개인의 종교적 전통, 문화,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맥락 안

에서 발전되므로 인간의 종교적 전통은 개인 영성의 밑거름이 

되고 영성 의식의 통로를 조성하게 된다[26]. 또한 긍정적 영성은 

종교활동, 단체활동 등을 통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적 건강을 회복

하도록 도와주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1]. 따라서 

중년후기 여성들이 영성을 통해 자기 삶의 의미와 내면의 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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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을 발견하여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전략 개발에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2.45점으

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40세-60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27]에서 2.45점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들의 62.5%가 질병이 없고, 약 87.5%가 주

관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85.9%가 직업이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Rowe와 Kahn[4]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주장하

는 구성요소 3가지의 영역 조건과 일치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년후기 여성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생애 과정에서 단순히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노화 과정을 인식하고 개인의 강점과 능력에 따라 적

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느끼는 개인의 가

치와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7].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는 노년기 이전의 중년후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며, 건강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해

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참여 활동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다가올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과업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는 외상 후 성장, 영성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을수록, 영성

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상 

후 성장과 성공적 노화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

구 결과[23]와 영성이 성공적 노화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28]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대상자의 노화불

안은 성공적 노화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양

한 모집단을 포함한 반복 연구로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월수입, 영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후기 여

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60세 이

상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실존적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중년여성의 영성

이 높을수록 우울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

[29]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중년후기는 노년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전환기로서 자신과 주변 환경의 상황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1]. 그리고 자신의 노화와 함께 주변인

의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성을 경험하게 되면 외적인 성취보다

는 내면세계에 집중하여 삶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영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29]. 그러므로 영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중년후기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측면의 간호와 

더불어 영적 측면의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Crowther 등[14]이 Rowe와 Kahn[4]의 성공적 노화 모

델에서 중요한 요소인 영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한 대로 성

공적 노화에는 영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소 등을 통해 영성 함양 여성 건강 프로그램

이 필요하고, 중년후기 여성을 위한 정신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영성을 적극 활용 한다면 성공적 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월수입이 안정적일수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

기 삶에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30]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수입은 생활에 필요한 기

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나아가 여가 활동이나 다양한 영역의 참

여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50-64세의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 및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파악

하고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중년후기 여성의 성공

적 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재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고,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주로 노년기에 집중된 영성을 앞

으로 다가올 노년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Rowe와 Kahn의 성공적 노화 모델에서 결여된 중요한 요소인 영

성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기 위해 중년후기의 독신 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추후 확대된 집단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50-64세의 중년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 

노화불안, 영성과 성공적 노화 및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성공적인 노

년기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중재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외상 후 성장, 노화불

안, 영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성공적 노화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성과 월수입이었으며 모두 21.4%의 설명

력을 보였다. 이중 영성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후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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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내면의 영적인 힘

을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성 함양 여성 건강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

한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월수입 창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중년후기 여성의 외상 후 성장이 성공적 노화와 상관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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